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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examined relations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job satisfaction in probation officers. 
Additionally, multiple mediator model was run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work meaning and career commit-
ment in the relations of perceiving a calling and job satisfaction. Methods: Four factors (job satisfaction, perceiving 
a calling, work meaning, career commitment) were measured with Likert scale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from Aug. 1 to Sept. 20, 2014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Participants (211 probation officers) were selected 
from 7 probation offices and 1 Juvenile Training School in Seoul of South Korea.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1, AMOS 21, and Sobel test. Results: The study result was as followings. 1) Job satisfaction 
was influenced by perceiving a calling, work meaning and career commitment. 2) Results indicated that work 
meaning and career commitment fu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perceiving a calling and job satisfactio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improving job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in probation officers 
is necessary to implement concerning work meaning and career commitment program at the organiz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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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보호직공무원은 구금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

운 사회생활을 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

을 받은 성인 및 청소년 범법자와 소년원에 수용된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직접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하는 직종으

로, 사회를 보호하고 범법자의 재활과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국내 보호직공무원의 직무환경을 살펴

보면, 1인당 관리 대상자수는 146명으로 선진국 평균의 3배가 

넘는 수준이며(Ministry of Justice. 2012), 잦은 야간 및 휴일 

근무 등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

다. 또한 최근 ‘묻지 마’ 범죄, 알코올과 마약을 비롯한 중독 관

련 범죄, 성범죄 등 범법자의 정신건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

제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제 2012년 전체 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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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에서 정신장애와 주취 문제를 가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

어(Prosecution Service. 2013)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직공무

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국립서울병원

은 2013년 정신보건 간호사와 정신건강과 전문의로 구성된 

사법정신건강증진 팀을 신설하여 범법자는 물론, 이들을 관리

하는 보호직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여겨져 왔던 일(work)은 현

대에 와서 개인이 자신을 창조하는 행위의 수단으로 정체성의 

원천이 되었다(Kim, 2014). 한편 소명의식은 일에 대해 가지

는 개인 인식 중의 하나로 ‘일에서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그 

속에서 의미와 목표를 추구하며, 그로 인해 사회의 공공의 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Dik & Duffy, 2009)이

다. Steger (2012)는 일에서의 의미(meaning in work)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명의식과 상관이 있다고 보았

다. 그 첫 번째 차원은 ‘일에서 긍정적인 의미’(positive mean-

ing in work)로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경험한다고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을 통하여 만드는 의

미’(meaning making through work)로 일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성장한다고 보는 차원이다. 마지막 차원은 

‘공공의 선으로의 동기부여’(greater good motivation)로 자

신의 일이 타인 또는 사회에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의미 있다

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Herzberg 등(1959)에 의하면 근무조

건, 보수, 지위 등의 환경적 요인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의 

능률이 저하되지만, 성취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일 자체

에 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직무환경이 다소 충족되지 

못하다 해도 이를 받아들이고 일 자체에서 즐거움과 보람 및 

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전한다고 하였다. 보호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한 연구는 그들이 중간정도의 직무만족을 

가지며, 성취감, 책임감과 사명감 등이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Min, 2010). 보호직공무원은 

자신의 직업에서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물론 소명의식을 필요

로 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중간정

도의 직무만족을 유지하고 있는(Min, 2010) 이들이 가진 소

명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직무만족이 소명의식과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학

자들의 관심을 끌면서 신과 관련된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이

해되어 왔던 소명(calling)이 ‘개인의 일을 의미와 목적이 있

는 것’으로 지각하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Steger, Pickering, Shin, & Dik, 2010). 소명은 직무만족, 

경력몰입, 조직몰입 및 일의 의미 같은 직무 관련 변인들과 정

적인 상관관계에 있다(Berg, Grant, & Johnson, 2010). 소

명과 직무만족 간의 영향 변인으로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를 들 수 있다. 내재적 동기는 과제나 행동 자체

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만족과 같은 심리내적인 보상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확

고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일수록 내재적 동기가 높

을 것으로 예측 할 수 있겠다. 자신의 일을 소명으로 자각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더 높은 만족을 느끼고, 자기개념이 명료하

며 문제 중심적 대처를 하는 것은 물론, 스트레스와 우울, 회피

적 대처사용의 정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Treadgold, 

1999). 이런 연구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소명의식은 직무만족

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의 의미는 직무만족과는 정적인 상관을 가지고, 결

근이나 이직 의도와는 부적인 상관을 가진다(Steger et al., 

2012). 자신의 일이 의미 있고 공공의 선에 기여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심리적 적응력을 

가지며, 조직 상황에서도 더욱 바람직한 자질을 가진다(Ste-

ger et al., 2012). 또, 일의 의미는 소명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매개하기도 한다(Duffy, Dik & Steger, 2011). 이상의 내용

으로 보아 보호직공무원이 가지는 직무만족과 소명의식과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한 연구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에 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Tompson, 2009). 경력 몰

입은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종사하고 있는 직업 분야에 애

착을 가지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로 높은 직무 

만족과도 관련을 보인다(Blau, 1988). Colarelli와 Bishop 

(1990)은 경력 몰입이 여러 직무요인들과 관련될 수 있으며, 

자신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목표와 관련된 것 이라고 하였다. 

이는 경력 몰입이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익이 되고 

소명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매개하며(Duffy, Dik, & Steger, 

2011)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의지와 관련이 높다는 것

으로, 보호직공무원이 가지는 책임감과 사명감도 역시 자신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목표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아 그들이 가

진 경력 몰입이 소명과 직무만족 간에 주는 영향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국내 보호직공무원은 개인의 성취 달성의 수단으로만 여기

고 소명의식 없이 일하기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서 업무를 하

고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와 연관된 정신건강문제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일에서의 소명의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지도자, 상담자, 장기요양원근무자, 일반직 공무원 등을 대상

으로 하였을 뿐 보호직공무원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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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본 연구는 보호직공무원의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이 매개한다고 한 Duffy 등

(2012)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축한 연구모형의 경로를 검증하

므로 보호직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조직 관리에 도움이 되

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보호직공무원의 일에 대한 소명의식과 직무만족

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의 효과에 대한 연구모형

을 검증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보호직공무원의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확인한다.

 보호직공무원의 소명의식, 일의 의미, 경력 몰입, 직무만

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보호직공무원의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의 효과를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호직공무원의 일에 대한 소명의식과 직무만족

의 관계를 확인하고,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의 효과에 대한 연

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자료수집을 위해 전국의 보호관찰소 18개소와 소년원 9개

원 중 집락 추출 된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8개 기관(7곳의 

보호관찰소와 1곳의 소년원)에 근무하는 보호직공무원 중 자

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2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조방정

식모델 분석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추정법인 최대우

도(Maximum Likelihood, ML)법에 의하면 적당한 표본의 

크기는 최소 100~150정도이며 일반적으로 200이 가장 적당

한 표본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Hair, Black, Anderson, & 

Tatham, 2006).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 수는 충분히 확보되

었다고 할 수 있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대상자의 연구참여에 따른 권리와 개인정보에 

대한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S대학교 IRB의 연구 승인(SYU 

IRB2014-095)을 받은 이후에,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서면

동의를 완료한 대상자에게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와 

관련된 기록(전자문서 포함)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인간 대상 연구의 기록 및 보관 등)에 따라 안전하게 보

관 하였다. 

4. 연구도구

1) 소명의식

Dik 등(2012)가 제작한 Calling and Vocational Question-

naire (CVQ)를 Shim과 Yoo (2012)가 번역 및 타당화한 

CVQ-K를 e-mail을 통해 원저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2문항의 Licker식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명의식도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 값 추정 배

제문제를 상쇄하기 위해, 간호학과 통계학 교수 2명의 자문을 

받아 5점 척도로 수정 ․ 보완하여 사용(1=‘전혀 아니다’에서 

5=‘매우 그렇다’)하였다. 척도 개발 당시 Dik 등(2012)의 연

구에서 Cronbach’s ⍺는 .85이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 직무만족

직무 자체에 대한 만족을 측정한 Brayfield와 Rothe (1951)

의 Job Satisfaction Index (JSI)를 Kim (2007)이 재구성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3문항의 Likert식 7점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7=‘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

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3이며, 본 연구에서도 역시 .93이었다. 

3) 일의 의미

Steger 등(2012)의 Working As Meaning Inventory 

(WAMI)를 Kim (2014)이 번역 및 타당화한 도구로 e-mail을 

통해 원저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문항

으로 구성된 Likert식 5점 척도로(1점=‘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의 의미 정도도 높음을 의

미한다. Steger 등(2012)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 .93, 

Kim (2014)의 연구에서는 .90이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4) 경력몰입

Blau (1988)가 개발한 도구를 Lee와 Choi, Park (2001)이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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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kert식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

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력 몰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Blau 

(1988)의 척도 개발 당시 Cronbach’s ⍺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5. 자료수집

설문참여에 동의한 기관을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의 

절차를 설명하고 대상자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완성된 응

답지는 다시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8

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014년 전국의 보호

직공무원 1582명의 약 13.3%에 해당하는 211개의 답변이 최

종 분석되었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과 AMOS 21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 및 측정모형의 타당

성 파악을 위한 관측변수의 내적 일치도는 내적일관계수로 분

석하였다. 일반적 특성 및 소명의식, 직무만족, 일의 의미, 경

력 몰입 정도의 수준의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주요 연구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

ficient로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절대부합지수

로 x2, 근사원소 평균자승잔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기초적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및 조정적합지수(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AGFI)를 구하였고 증분적합지수로 표준적합지수

(Normed Fit Index, NFI), 상대적합지수(Relative Fit Index, 

RFI), 비교적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구하였

다. 가설 검증을 위해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고,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해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개별 매개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Phantom변수를 이용해 경로분석을 하였으며 Sobel 

test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의 영향력을 전

달하는지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 211명 중 남자는 71.1%(150명) 여자는 

28.9%(61명)로 남자가 약 3배가량 많았으며, 기혼이 64.0% 

(135명)이었고, 연령은 30대 43.6%(92명), 40대 32.2%(68

명), 20대 11.8%(25명), 50대 11.4%(24명) 순이며 평균 연령

은 38.6세로 최저 25세 최대 6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대상자는 53.6%(113명)이었고, 교육정도는 

대졸 68.2%(144명), 석사 이상 14.2%(30명), 전문대졸 9.5% 

(20명), 고졸 8.1%(17명) 순으로 대부분이 대졸 이상의 학력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 직급은 주무관 75.4%(156명), 

과장 이상 12.3%(26명), 실무관 11.4%(24명) 순이었고, 담당 

업무는 보호관찰 38.4%(81명), 행정 11.8%(25명), 소년원 소

년보호 10.9%(23명), 위치추적 10.4%(22명), 조사 9.0%(19

명), 사회봉사 8.5%(18명), 수강 7.1%(15명), 심사 3.3%(7

명)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근무연수를 살펴보면 5년 이하가 

42.2%(89명), 6~10년 사이가 25.1%(53명), 11~20년 사이가 

21.8%(46명), 21년 이상이 10.4%(22명)로 10년 이상 장기 

근무 비율이 약 32%이며 평균재직연수는 8.7년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재직연수 16.1년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2013).

2.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및 내적일치도

측정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와 상관관계 및 측정모형의 

타당성 파악을 위한 변수의 내적일치도는 Table 1과 같다. 각 

변수들의 평균값을 보면 직무만족은 61.09±14.67로 소명의

식은 40.15±7.64, 일의 의미는 35.57±6.15, 경력몰입은 

18.01±4.88로 나타내고 있다. 

주요 변수 간의 Pearson의 상관 분석 결과 종속변수인 직

무만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소명의식, 

일의 의미, 경력 몰입 모두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은 독립변수

인 소명의식 과의 관계에서 강한 정적 상관(r=.62, p<.001)

을 보여, 소명의식이 높으면 직무만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매

개변수인 일의 의미(r=.71, p<.001)와 경력 몰입(r=.83, p< 

.001)도 직무만족과 강한 정적 상관을 보여 일의 의미 정도와 

경력 몰입이 높은 사람일수록 직무만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소명의식과 매개변수인 일의 의미, 경력 몰입

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소명의식은 일의 의미(r=.77, p< 

.001)와 경력 몰입(r=.61, p<.001) 모두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여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 정도가 높으면 소명의식도 높아

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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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s,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ter-item Consistency of Observed Variables (N=211)

Observed variables
Job satisfaction Calling Work meaning Career commitment

r (p) r (p) r (p) r (p)

Job satisfaction
Calling
Work meaning
Career commitment

Dependent 
Independent
Moderator
Moderator

-
.62 (＜.001)
.71 (＜.001)
.83 (＜.001)

-
.77 (＜.001)
.61 (＜.001)

-
.63 (＜.001) -

M±SD 61.09±14.67 40.15±7.64 35.57±6.15 18.01±4.88

Cronbach's ⍺ .93 .88 .91 .88

구조방정식모형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수렴타당성을 확인

하는 개념 신뢰도로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의 내적일

치도가 Cronbach’s ⍺>.7이면 의미 있다는 Hair 등(2006)

의 견해를 근거로 측정변수들의 Cronbach’s ⍺ 값이 소명의

식 .88, 직무만족 .93, 일의 의미 .91, 경력 몰입 .88로 확인 되

어 모형의 타당성을 검정할 수 있었다.

3. 연구모형의 구조모형분석

1) 모형의 적합도

본 분석에 앞서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에 대한 Shapiro-

Wilks 정규성 검정결과 p=.051로 유의 수준 .05에서 검정 결

과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모형은 x2=.000, 자유도 “0”의 포화 모형으

로 분석되어 모수(parameter)에 구속을 전혀 과하지 않는 모

형으로 해당 데이터에 대해 완전히 적합 된 모형으로 확인되

었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에서 x2=.000이라함은 표본 데이터로

부터 얻어진 공분산행렬과 모델에서 추정되는 공분산행렬 간

의 차이가 없다는 의미이며, x2의 통계량은 p 값과 반비례관

계이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어 연구모델은 데이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유도란 정보의 수와 파악할 수 

없는 미지 정보 수의 차이로 총정보수-모수로 계산하며 자유

도가(-)값은 과소 식별,(+)값은 과대 식별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모형에서 자유도가 “0”이라는 것은 적정식별이라는 의미

이다. 이와 같이 연구모형이 해당 데이터에 대해 완전히 적합 

된 모형을 ‘포화모형’(saturated model)이라고 하며 적합도

를 파악할 필요가 없는 모형임을 의미한다.

2) 경로 분석

본 연구는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에 대한 Duffy 등(2012)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정 된 모형

은 소명의식이 직무만족과 일의 의미, 경력 몰입에 각 각 영향

을 미치고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이 다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소명

의식이 일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경로(B=0.62, p<.001)와 

경력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경로(B=0.39, p<.001) 모두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Table 2). 즉 

소명의식이 높을 경우 일의 의미 정도와 경력 몰입 정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경로(B=-0.02, p >.05)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일의 의미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경로(B= 

0.75, p<.001)와 경력 몰입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경로

(B=1.92, p<.001)는 모두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보여(Table 3), 결과적으로 소명의식과 직무만족

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은 완전 매개를 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3) 매개효과 검정

간접 효과 값은 2개의 매개 변수(경력 몰입과 일의 의미)를 

모두 합한 전체 매개 효과이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 결과 

효과값 1.22 (p<0.05)로 유의수준 5%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의 간접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명의식과 직무만

족의 관계에서 전체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AMOS에서는 2개 이상의 매개변수가 있을 때 각각의 매개

변수의 효과와 그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Phantom변수를 

이용하여 개별 매개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Phantom변수를 

이용한 개별 간접효과 검정 결과, 일의 의미의 간접 효과값은 

.46 (p<.001)이고 경력 몰입의 간접 효과값은 .75 (p<.001)

로 모두 간접효과에 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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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Path Coefficients and Testing a Mediated Effect for the Research Model (N=211)

Path
Path coefficients Indirect 

effect
p

Sobel test

B β SE CR p Z p

Calling → WM
Calling → CC
Calling → JS
WM → JS
CC → JS

0.62
0.39
-0.03
0.75
1.92

 .77
 .62
-.01
 .32
 .64

.04

.04

.11

.14

.14

17.61
11.30
-0.26
5.48

13.79

＜.001
＜.001

.799
＜.001
＜.001

Calling → JS
Calling → WM → JS
Calling → CC → JS

1.22
0.46
0.75

.010
＜.001
＜.001

-
5.21
8.71

-
＜.001
＜.001

B=regression weight, β=standard regression weight,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WM=work meaning; CC=Career Commitment; JS=Job Satisfaction.

Figure 1. Path diagram for the research model.

개 효과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4) 매개 효과에 대한 Sobel 검정 

마지막으로 매개변수인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의 매개 효과

의 유의성을 Sobel test로 다시 검증 하였다. 소명의식이 일의 

의미를 거쳐 직무만족으로 가는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Z=5.21, p<.001)하였으며 소명의식이 경력 몰입을 거쳐 직

무만족으로 가는 매개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Z=8.71, 

p<.001)하여 소명의식이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 모두에 영

향을 주고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이 다시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며 경력몰입의 영향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적으로 일의 의미와 경력몰입의 매개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일의 의미와 경력몰입은 소명의식

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완전매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수정모형의 구조모형분석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일의 의미의 간접 효과 값은 .46

(p<.001), 경력 몰입의 간접 효과 값은 .75 (p<.001)로 매

개 효과는 유의하나 소명의식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직접 

효과는(B=-0.02, p >.05) 유의하지 않아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은 소명의식과 직무만족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한 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최종적으로 소명의식이 직무만족과의 경로를 

연구모형에서 삭제시켜 보다 간명한 모형으로 수정하였다.

1) 모형의 적합도

수정모형의 모델 적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x2=.065, 

RMSEA=.000<.05, GFI=1.000>.9, NFI=1.000>.9, RFI= 

.999>.9, CFI=1.000>.9, AGFI=.998>.9로 수정된 모형은 

적합한 모형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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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Path Coefficients and Testing a Mediated Effect for the Final Model (N=211)

Path
Path coefficients Indirect 

effect
p

Sobel test

B β SE CR p Z p

Calling → WM
Calling → CC
WM → JS
CC → JS

0.62
0.39
0.73
1.91

.77

.62

.31

.64

.04

.04

.11

.14

17.61
11.30
 6.82
14.19

＜.001
＜.001
＜.001
＜.001

Calling → JS
Calling → WM → JS
Calling → CC → JS

1.20
0.46
0.75

.011
＜.001
＜.001

-
5.21
8.71

-
＜.001
＜.001

B=regression weight, β=standard regression weight,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WM=work meaning; CC=Career Commitment; JS=Job Satisfaction.

Figure 2. Path diagram for the final model.

2) 경로 분석

수정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소명의식이 일

의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경로(B=0.62, p<.001)와 경력 몰입

에 영향을 주는 경로(B=0.39, p<.001) 모두 유의수준 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소명의식이 높을 경우 일

의 의미 정도와 경력 몰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의 

의미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경로(B=0.73, p<.001)와 

경력 몰입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는 경로(B=1.91, p<.001)

도 모두 유의 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경

력 몰입이 완전 매개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3) 매개효과 분석

간접 효과의 유의성 검정 결과 간접 효과 값 1.20은 p= 

.011로 유의수준 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의 전체 매개 효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유령변수를 이용한 각

각의 매개변수들의 개별 간접 효과의 검정 결과, 일의 의미의 

간접 효과값은 .46 (p<.001), 경력 몰입의 간접 효과값은 .75

(p<.001)로 모두 간접효과에 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개별 매개 효과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4) 매개 효과에 대한 Sobel 검정

소명의식이 일의 의미를 거쳐 직무만족으로 가는 매개 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Z=5.21, p<.001)하였으며, 소명의식이 

경력몰입을 거쳐 직무만족으로 가는 매개효과 역시 통계적으

로 유의(Z=8.71, p<.001)하여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

에서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어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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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보호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명의식이 직무

만족과 관련이 있음과, 일의 의미와 경력몰입이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보

호직공무원의 직무만족과 관련된 내재적 요인인 책임감과 사

명감과 같은 맥락의 일의 의미와 경력몰입의 효과를 검증하였

다. 보호직공무원의 직무만족은 7점 척도에 문항평균 4.7± 

1.53으로 중간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

상이 같은 Lee (2004)와 비슷한 결과를 보임으로, 보호직공무

원이 가진 직무만족이 높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소명

의식은 척도 문항평균 3.35±0.96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Dik 등(2012)의 연구평균 2.48±1.02나 일반직장인을 대상

으로 한 Ha (2012)의 연구 평균 3.31±0.54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대학생이나 일반직장인에 비해 보호직공무원이 

자신의 일에 대해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결과이다.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은 정적인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에 대한 높은 소명의식이 현재

의 직무만족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호직공무원이 높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직무만족을 상쇄하고 있다는 Min (2010)의 선행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일의 의미는 5점 척도에 문항평균 3.56±0.82의 중간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Kim, 

2014)인 3.68±.92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직공무원이 가진 

높은 소명의식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의미정도는 일반직장

인과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보호직공무원의 

높은 소명의식에도 불구하고 직무만족이 높지 않은 원인의 하

나로 보여 지며 업무현장에서 동기요인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일에서 의미를 느끼

는 것이 결근이나 이직 의도와는 부적 상관이 있고 정신건강

과 상관이 있는 개인의 삶의 의미와 웰빙과는 정적 상관이 있

다(Steger et al., 2012). 게다가 일에서 의미를 느끼는 리더

들은 조직원을 더 잘 따르게 하는 등, 변형적 리더십과도 상관

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결과를 기초할 때(Sparks & Schenk, 

2001), 일의 의미는 개인의 정신건강 뿐 아니라 조직 관리에

도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력 몰입 역시 5점 척도 

평균 18.01±4.88로 일반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평균 23.33±6.05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Dik et. 

al., 2012) 높은 소명의식만으로 직무만족을 높이기는 역부족

임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 

주요 변인 간의 관계에서는 종속 변인인 직무만족과 소명의

식, 일의 의미, 경력 몰입은 물론, 독립변수인 소명의식과 일

의 의미, 경력 몰입 모두에서 서로 강한 상관(0.5≤r<1)을 보

여, 일에 대한 소명의식, 직무만족, 경력 몰입, 일의 의미와 

같은 변인들이 긍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선행연구들(Berg, 

Grant, & Johnson, 2010; Duffy, Dik, & Steger, 2011; Lee, 

2011; Peterson, Park, Hall, & Seligman, 2009; Tompson, 

2009; Yoon, 2013)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일에서 핵심 역량을 수행하며 일과 

삶에서 만족감을 느낀다(Peterson et al., 2009)고 한다. 그러

나 소명의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의 의미나 경력 몰입이 매개 

할 때 더 큰 직무에서의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 사회에

서 일은 과거의 먹고살기 위한 방편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복

잡하고 모호하며 불확실한 것으로 설명되며, 사람들은 경제적 

보상을 넘어서 일에서의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보호직공무원

은 소년보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은 

성인이나 소년들을 직접 만나 장기간에 걸쳐 관계를 지속하며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통해 사회를 보호하고 범법자의 재활

과 사회적응력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의 3배

가 넘는 대상자를 담당하며 잦은 야간 및 휴일 근무 등의 격무, 

1~2년 주기 전국 순환근무,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압력에 시달

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업무상황과 관련하여 우울과 자

살, 삶의 질 저하 등의 정신건강문제를 호소하기도 한다. 연구

의 결과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호직공무원들은 높은 소

명의식으로 직무에 임하고(Lee, 2004) 있으나 직무만족, 일의 

의미 정도 및 경력 몰입은 높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들을 높일 수 있는 조직관리 차원의 방법이 필요함을 나타내

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Ye. 2013)에 의하면 직장인의 행복

을 느끼게 하는 이유 중 일의 의미가 2위로, 업무에서의 자신감

(9위), 경제 적 수입(14위)보다 매우 높은 순위로 조사되어 일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으로, 직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미의 발견을 통한 직업적 성장을 위한 조

직의 관리 노력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로모형의 검정 결과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로 Duffy 등(2012)이 제시한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에

서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이 매개한다는 이론적 모형의 타당

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소명의식이 높은 사람이 반듯이 직

무에 만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높은 

일의 의미를 가지고 경력 몰입을 함으로 직무만족이 높아진다

는 점도 파악되었다. 한편, 보호직공무원이 가진 소명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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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만족의 관계에서 경력 몰입이 일의 의미보다 높은 정도의 

간접효과를 보였다. 이는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경력

에 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볼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

며,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

이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Duffy et, al., 2012)과 자신의 

일을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높은 삶의 질과 높은 심

리적 적응력을 가지며, 조직 상황에서도 더욱 바람직한 자질

을 가지는 것(Berg, Grant, & Johnson, 2010; Steger et al., 

2012)과 자신의 일에 더 많은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 경력에

도 더 몰입한다(Duffy, et, al., 2011; Littman & Steger, 2010)

는 다양한 선행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보호직공무원에게 일

의 의미를 발견 할수록 돕는 직업적응 프로그램이 요구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보호직공무원의 직

무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진 업무에서 일의 의미

와 경력 몰입 정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 정신건강은 물론 조직 관리 차원에서 일에서 의미를 발

견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보호직공무원의 일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의 

결과로 보호직공무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변수의 측정에 자기기입식 설

문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실제 생각이나 태도와 다르게 사회

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방향으로 응답을 했을 가능성

이 존재하므로 일반화하고 확대 해석 할 때는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명의식과 

직무만족의 관계를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이 매개한다고 한 

Duffy 등(2012)의 이론을 바탕으로 구축한 연구모형의 경로

를 구조적으로 검증하여 보호직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조

직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을 통하여 각 변수들이 상관을 가지

고 있음을 가정하고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경로분석을 거쳐 일

의 의미와 경력몰입이 소명의식과 만족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소명의식이 직무만족 정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직무만족이 경력몰입 뿐 아니라 일의 의

미 정도에도 유의한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을 검증하여 그를 이

용한 직무만족모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경력 몰입은 

물론 소명의식이나 일의 의미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

램 등의 다양한 전략이 요구되며,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인 조

직관리 운영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모형 검증을 위해 보호직공무원은 물론 그 외의 대상

에게도 연구가 계속되기를 제언한다. 

둘째. 소명의식이나 일의 의미 등이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

인들을 규명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보호직공무원의 정신건강과 조직관리 영역에서 일의 

의미와 경력 몰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

과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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